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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인공지능이 향후 마케팅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할지를 가늠해보는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17’이 지난 3월 7~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

에서 열렸다. 

박세정 ‘디지털 마케팅 서밋 2017’ 설립자는 “스마트

폰 사용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들이 컨텐츠와 제품

을 선택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며 “광고주는 최

신 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디지털 채널과 디바이스를 잘 

활용해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컨텐츠를 전달해야 한다”

고 말했다.

이은주 성균관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는 “1980년대 

슈퍼컴퓨터가 나왔을 당시 인류는 두려워했으나 지금은 

누구나 휴대폰에 슈퍼컴퓨터를 갖고 다닌다”며 “신공지

능에서 인공지능의 시대로 접어드는 시기에 인간은 피조

물에서 창조주가 되고 있으며, 마케터 역시 마켓데우스

(시장의 신)로 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인류

가 처한 현실을 볼 때 효율성과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인

공지능의 개발과 활용은 불가피하다”며 “인간을 대상으

로 하는 서비스이니만큼 마켓데우스는 사람을 깊이 보아

야 한다”고 말했다.

황보현 HS애드 CCO는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논리

적 추론을 하는 게 가능해지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구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

면 창의성에 있어서도 인간을 넘어서는 날이 올 수 있다”

고 전했다. 

디지털 채널에서도 교감 친밀성 중요

마케팅 테크놀로지 분야 최고 권위자로 알려진 스캇 

브링크 MarTech행사 설립자는 “지금은 디지털 채널을 통

해 고객과 교감(engage)할 수 있는 새롭고 무한한 가능성

이 열린 시대”라고 말했다.

레고의 소셜미디어 글로벌전략을 총괄하는 라스 실버

바우어 레고 시니어글로벌디렉터는 “소셜미디어를 체계

적으로 관리해 레고가 팬과 고객들의 충성도를 높이고 매

출을 늘렸다”며 “소셜미디어에서 최대한 이익을 얻어내

려면 사람의 본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실버바우

어 수석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내는 노력

이 중요하다”며 레고가 소셜미디어에서 추구하는 전략은 

‘서로 같이 구축(Building Together)’하고 ‘창작의 자부심

(Pride of Creation)’을 일깨워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

버바우어 수석은 “단기적 제품 판매도 중요하지만 소셜

미디어는 브랜드를 구축하고 소비자와 친밀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 필요하다”며 “실시간 데이터를 만들고, 고객과 

아주 가깝고 친밀한 순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라클은 B2B기업의 세일즈와 마케팅 영역을 

포괄하는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한 오재균 오라클 상무는 

“B2C 기업뿐 아니라 B2B 고객도 제품을 선택할 때 SNS

를 검색하고 구매를 진행한다”며 “오라클 소셜리스닝을 

활용하면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톡, 링크드인 등 다양

한 SNS를 활용한 영업 마케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

했다.                                       이수지 susie@ka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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